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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최승은**

초 록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의미를 해석

하여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을 위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귀화자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 출

신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적 삶을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과 다수인 정주민들에게 필요

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1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1)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2)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의 갈등, 3) 가치관의 차이로 남편과 대립, 4) 차별에 대한 두려

움, 5) 공감대를 가진 커뮤니티의 결핍, 6) 자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 7) 다문화 사회와 

정책에 대한 요구 등의 경험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구성

원들과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친 ‘다문화’에 대한 역사적･사회적･문
화적･정치적 논의 없이 ‘다문화’를 정책적 수단의 도구로 사용한 결과, 다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선

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로서 한국 사회의 저출

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인구학적 대안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

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전환된다면 타자에 대한 윤

리성이 실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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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초국적 이

주(transnational migration)는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전환시키고 있

다. 1990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49,507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491,324명으로 10년 동안 약 10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2018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은 2,367,607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중에서 결

혼이민자는 159,206명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포함 중국이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이 있

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초국적 이주는 이주자들이 정주하고 있는 

지역과 국가, 이주해 온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Castle & Miller, 2003; 최병두, 2012). 이러한 현상 속에서 주류 사회로

부터 소외되고 타자화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구성원의 구체적

인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

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9,206명 중에서 남성은 

26,815명인 16.8%인 반면, 여성은 132,392명으로 83.2%차지하고 있다(출

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9). 결혼이민자 중에서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비율

이 월등히 높은 것은 이주의 규모와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는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Castle & Miller, 2003)

을 보여준다. 아시아 내에서 발견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선진국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재생산 영역의 공백을 채워주는 

‘이주노동자’와 국내 결혼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부족해진 신부(bride)의 자

리를 대체하기 위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노동

이주와 결혼이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이주여성과 법제도적으로 차별된 영역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특수한 존재들로 여겨진다. 결혼이주여성은 더 이상 제한된 사회서비

스를 제공받는 단기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아내이자 어머니의 신분으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게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이 주요 가족 구성원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가족에 소속될 것을 바탕에 둔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로서 한국 사회의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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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인구학적 대안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삶을 둘러싼 복합적이면서 다층적인 그들의 ‘이야기’는 

배제된 것이다.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

는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을 위한 고찰을 목

적으로 한다. 특히 귀화자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 출신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적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과 다수인 정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제언하고자 한다.

실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현실은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및 사회 문화

적 맥락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제3세계 여성과 선

진국 남성의 이미지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눠 이들의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Constable, 2005). 결혼이주여성에게 이주라는 선택은 불평

등과 착취, 차별의 경험보다는 가부장적인 사회와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자발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 하고, 경제적으로 더 나

은 삶을 살거나 사회적 위치의 향상을 약속하는 유일한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Pessar & Mahler 2003; King & Christou 2011). 즉, 국경을 넘어 이

동하는 이주라는 행위 자체가 본국의 가부장적 결혼 체계에 대한 거부이자 반

항적 실천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생활세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각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은 특수

하고도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 속에서 한국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문화적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예컨대,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이 지원은 한국에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외

국인으로서 배운 한국어를 모국어(mother tongue)만큼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어머니로서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자녀들과 소통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을 직접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 실천의 첫 걸음이다.

연구자가 자녀교육을 연구의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생활세계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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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

의 여성들이 자녀의 교육이라고 답을 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의 주요 양육자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 받으며 자녀 교육에 보다 많

은 비중을 두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으로 고립된 상태로 인하여 전통적인 젠더 사회화를 강화하는 가족 내에 머물

며 특정한 젠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Wall & José, 2004; Polakow, 

2005).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녀 교육은 사회･문화적 맥락뿐만 아니라 젠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자녀 교

육’을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하여 다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심층 인터

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결혼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동기와 기대를 안고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

는데,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 보장과 취업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

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성에게 있어서 국제결혼은 

노동이주보다 훨씬 접근이 가능한 이주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민경, 

2012). 이러한 이주여성은 한국인으로서 마땅한 의무와 혜택을 국가에서 부여

받는다는 점에서 결혼이주는 법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민족과 국민의 범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결혼이주가 결혼이주여성 자신과 그 자녀를 

포함하여 새로운 ‘국민’의 생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국

가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국가는 양질의 ‘국민’을 책임

진다는 명목으로 직접적인 규제와 관리의 당위성을 옹호하게 되었다(김지은, 

2007).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

가하고 확대되어 왔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은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수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한국인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이주여

성을 대상화, 타자화하는 정책(김현미, 2010)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기도 한다. 미시적인 정책 차원에서는 이른바 다문화 가족의 출산과 양육･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주여성이 한국 가족에 

소속되어 기존의 가족 규범을 받아들일 것이라 전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은 부계가족의 틀 안으로 국한되어 인식되면서 이주여성의 모성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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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각은 결혼

이주가 동반하는 새로운 문화적 복합성과 생물학적 출산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주 어머니의 주체성과 시민성을 간과하였다(황정미, 2012). 따라서 결혼이

주여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역설적인 현상과 여성의 주체적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연계된 젠더문제, 정치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맥

락과 관계의 역동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주류사회의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타자’로 인지된

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다문화’로 호명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어머니’ 역할이나 경험을 둘러싼 담론도 이들의 

자녀가 ‘다문화’ 가정이기에 나온 결과라고 수용한다. 이러한 해석 뒤에는 문

화나 언어 문제로 이주여성들의 어머니 역할은 제한적이거나 열악하다는 전제

가 있다. 이주여성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그들을 도움이 필

요한 온정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이민경, 2015). 특히 결혼이주

여성의 생활세계를 적응 혹은 사회통합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들을 본국과 이주국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존재로 보는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주여성의 이동을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서 고찰

한 이희영(2014)의 연구는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소속과 위치들을 다양한 행위

자들의 개입 속에서 재구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노동이주가 원격 모성 또는 초국적 모성과 같은 어머니 노릇의 실천

을 만들어낸다면, 결혼이주는 종족 혹은 인종, 국민국가, 그리고 모성의 문화

적 차이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제결혼은 국적과 국민국가 정체성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이며, 종족 간 혹은 인종 간 결합일 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지닌 개인의 결합이다. 또한 국제결혼이 국가 간 혹은 종족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은 다문화 가족의 모성 측면에서 이해

된다. 이러한 결혼은 사회, 정치 정책 수준에서 뿐 아니라 개인적 삶에서 젠더, 

인종, 문화 개념을 만들고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이은아, 2012). 소수집단

으로 이민자이자 혼종적인 자녀의 어머니로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들은 모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게 되지

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모국문화에 대한 차별 등으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Koniak-Griffin et al., 2006). 이렇듯 어머니가 되는 것은 사회･문화적

인 영향을 받아 되어지는 것(becoming)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을 고찰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여성들의 어머

니 역할과 이로 인한 어려움 등을 제시하면서 적응과 통합의 관점에 기초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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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들(강선자･손수민, 2011; 류진아, 2011; 이현주, 2013; 서미옥, 

2013; 팜티휀짱 외, 2014; 이현주･손승남, 2014; 서덕희, 2015)은 문화차이, 

문화접변, 한국사회의 편견 등이 자녀 교육의 어려움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미치는 변인을 탐구한 

연구들(연보라･김경근, 2009; 정명희, 2013; 박현선, 2014; 이엄지･이채원, 

2014)에서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방식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들

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적응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이상적 교육 기대가 실제로 교육지원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진･오성배, 2013).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른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서덕희･오성배, 2012; 서미옥, 2013; 서덕희, 2015)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

이는 ‘학구적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은 많으나, 교육활동에 직접 지원하는 면에서는 확신이 부족

하고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서미

옥, 2013). 상대적으로 확대가족에서 생활하고 한국어쓰기능력에 강점이 지닌 

이주여성들이 학교 활동에 비교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연보라･김경근, 

2013). 특히 서덕희(2015)의 연구는 세계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성을 극복하고 모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함께 가족

중심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점차 결혼이

주여성의 자녀를 위한 이주여성 모국문화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모색하는 연구(김혜전, 2018)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를 탐구한 연구들(이민경･김경

근, 2010; 윤재희･유향선, 2011; 이채원 외, 2013)은 여성들의 행위자로서의 

주체성을 분석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모성을 분석한 황정미(2012)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행위를 수동적인 어머니 역할수행

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의미화하면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

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이민경(2015)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

한 위치, 희망, 갈등 및 협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을 탐색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그들의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한 경험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탐색을 통해 

다문화 연구의 방법론적 반성과 비판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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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선행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시혜의 대상으

로 보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능동적 행위자로서 주체적 존재로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이 연구는 ‘이주자’이자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험을 탐구하여 그들의 양가적인 입장을 모두 직시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우리 곁의 타자들과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지향성을 강

조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온 동남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경험

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결혼과 이주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Seidman, 

2006: 36)”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체화된 경험(lived expe-

rience)’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여 그들의 삶과 생활세계를 이해하고

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인간적 현상을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원천이 될 경험적인 이야기 자료를 조사하

기 위한 방법”이며, 경험의 의미와 관련해 연구참여자와 “대화 관계를 발전시

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Van Manen, 1994: 94)”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경험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빌리는 것이다. 즉, 연구자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더 경

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Van Manen, 1994). 따라서 이주 어머니로서 결

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 그들의 생활세계와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

다.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며, 심층 인터뷰 

시간은 120분 내외 소요 되었고, 개별적인 면담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질문에서 어려운 한국어 어휘

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자택 근처 카페나 

기관 센터의 휴게실 또는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에 앞서 연구 윤리를 

위하여 IRB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모든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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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연구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

친 뒤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전달하였다.

질문은 결혼생활과 자녀관계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심층적

인 내용인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였

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세부적인 질문들과 확인 질문들을 추가적

으로 제시하여 보충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녹취하였고,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

는 3일 내에 전사를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현장감을 위

하여 메모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전사록인 문서화환 자료들을 탐독하

여 주제 의미를 파악하였다.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연구자는 서울시, 고양시, 인천시의 결

혼이주여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해

당 연구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로 만난 결혼

이주여성이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해 주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법으로 연구참

여자를 섭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베트

남에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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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 

참여자
나이 출신국가

이주

년도

한국 내 

동거 가족

거주

지역
학력 직업

1 29세 캄보디아 2012
아들(8)

*이혼(2016년)
서울시

대학교 
재학중

번역가

2 30세 필리핀 2010
남편(50), 
아들(8)

경기도
고양시

고졸 가정주부

3 41세 필리핀 2000

아들(18), 
아들(15), 

딸(9)
*이혼(2013년)

서울시 대졸
영어학원 강사, 

코이카 강사

4 31세 태국 2011
남편(35), 

딸(8), 
아들(6)

서울시  대졸 통･번역사

5 45세 태국 2010
남편(48), 

딸(10)
서울시

대졸,
미국 
MBA 
취득

대학 강사

6 46세 태국 2011
남편(48), 

딸(15)
서울시 대졸 통･번역사

7 31세 베트남 2013
남편(50), 
아들(5)

경기도
고양시

중졸
가정주부

(식당에서 부업)

8 36세 베트남 2010

남편(46), 
아들(8), 
딸(7),

시아버지

인천시 초졸 가정주부

9 25세 베트남 2013
남편(47), 
아들(5), 

딸(2)
인천시 고졸

가정주부
(공장에서 부업)

10 30세 베트남 2009
남편(39), 

딸(9), 
아들(7)

인천시 중졸
가정주부

(공장에서 부업)

11 30세 베트남 2011
남편(55), 
아들(7)

인천시 고졸
가정주부

(공장에서 부업)

12 29세 베트남 2012
남편(40), 

딸(4)
인천시 고졸 가정주부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여성들로 선정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여성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의 거주지는 서울시, 고양시, 인천시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만남의 장

소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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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자녀들의 연령대는 다양하며, 연구참여자들의 학력1) 또한 차이

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부터 중학교 졸업자, 고등

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 미국에서 유학하여 MBA를 취득한 자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주여성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학력에 

따른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강사나 통번역사로 전문적인 직업 활동을 하는 연구참여자들

도 있고, 가정주부인 경우도 있다. 결혼을 하게 된 경로는 연애부터 소개, 그리

고 종교단체에 의한 만남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여

성 중에는 결혼중개소의 소개로 자신이 결혼한 것으로 인지한 여성은 없었다. 

총 12명 연구참여자 중에서 2명은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이혼한 경우에도 어

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결혼이주

여성들은 거주 지역의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녀교육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혜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정부 차원의 자녀교육 지원 정책뿐

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Creswell(2007)이 제시한 자료 분석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

였다. 우선, 전체 전사자료를 여러 차례 정독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

고, 자녀교육과 연관된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하여 표

시하였다. 선택된 진술들은 ‘수평화’ 단계를 거쳐 선정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나열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목록화하고, 그것들을 ‘의미 단위’로 확장하여 형성

하고 이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37개의 구성의미를 형성하고, 이를 

분류하여 7개의 주제로 구성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자가 분석한 주제들이 자녀교육의 현상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아

니지만, 경험에 대한 재구성과 해석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도록 하였다.

1) 학력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도구적 지표일 뿐만 아니라 유희적이며 무상한 

학습에 참여하는 방식과 태도, 그리고 가정들을 체화하는 과정이다(서덕희･오성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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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 경험

연구에 참여한 모든 결혼이주여성성들은 공통적으로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육문제는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1)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2)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의 갈등, 3) 가치

관의 차이로 남편과 대립, 4) 차별에 대한 두려움, 5) 공감대를 가진 커뮤니티

의 결핍, 6) 자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 7) 다문화 사회와 정책에 대한 

요구 등의 경험 유형으로 나타났다.

1.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과 무관하게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교육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개인차는 나타나지만, 교육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나타낸다. 학교 공부 이외에 과외 활동에도 적극적인 결혼이주

여성이 있는 반면, 오히려 남편의 교육열에 우려를 나타내는 여성도 있었다.

요즘은 자녀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을 위해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아이들은 엄마보다 공부 더 잘 하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8)

한국 와서 좋은 건 아이 교육이에요. 공부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여기는. 여러 교육 

받을 수 있고.. 공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연구참여자 1)

첫째 아이는 학원을 많이 다니고. ‘눈높이’같은 학습지도 하고. 방문 선생님도 오시

고, 태권도도 하고. 둘째는 학습지는 안하고 그냥 태권도만 보냈어요. 근데 만약 수학

이 약하면 수학 보내야 되고. 지금 저학년이니깐 제가 할 수 있으면 가르쳐주고, 만약

에 고학년 하면 못 하잖아요. 그때는 보내야 되겠죠? (연구참여자 6)

저는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처럼 결혼했어요.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저희 가족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남편은 돈 열심히 벌어요. 애들이 교

육을 받아야 하니까. 남편은 벌써부터 아이들 학원에 관심이 많아요. (...) 베트남에서

는 아이들이 많이 뛰어 놀아요. 전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중에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자연에서 뛰어 놀던 어린 시절을 

그리며, 자신의 자녀도 놀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한국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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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불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베트남은 그냥 학교 가면은 다 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수영 배우고, 음악, 피아노 하고,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불안

한 마음으로 더 막 시켰어요. 저도 매일 매일 학습지 매일 시켜요. 근데 애가 힘든가 

봐요. 어제는 애가 울었어요. 미안하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불안해요. 마음이 급해요. 다섯 살인데도. 근데 애한

테 너무 스트레스 주면 또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도 알기는 하는데, 무슨 수가 

없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7)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나는 엄마 돈 필요 없어요. 엄마 사랑 필요해요. 엄마 이해 필

요해요” 진짜 너무 감동해요. 사랑하고 이해받고 그러고 싶다고.. 엄마가 이해 안 했

대요. 나는 공부만 시키려고 하고. 아이들이 하기 싫은데 그렇게 시키니까. 저도 아이

들이 그냥 많이 경험하고, 재미있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공부, 공부하니

까.. 마음이 아파. (연구참여자 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애정은 모든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

다. 특히 교육 문제에서 나타나는 교육열은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작용하는 경

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쟁 중심의 자녀교

육 문화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자녀 중심 모성 규범 속에서 어머니가 되어 간다.

2.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오는 갈등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에 따른 스트레스가 매우 높

다. 남편이나 다른 시가족들과의 의사소통보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다 

보니 언어 발달 단계에 있는 자녀에게 어떻게 언어 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국어는 어머니의 언어라고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어 습득을 위하여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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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걱정 많죠. 다른 또래보다는 말을 조금 늦게 트였어요. 

지금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 읽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 제가 아이한테 베트남

어는 아예 안 했어요. 제가 베트남어 너무 많이 하면 아들이 한국말을 그냥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베트남어 안 가르쳐요. 베트남어랑 한국말 계속 하면 또 

혹시 헷갈릴까봐요. (연구참여자 11)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애들 교육이 힘들죠. 태국어 가르쳐주면 애가 헷갈

릴까 봐 그냥 아이한테 태국어도 안 하고. 근데 제가 한국말도 잘 못 하니까 그냥 “밥 

먹어”, “이리와” 이렇게만 해요. (연구참여자 4)

언어습득이 시작되는 영유가 시기에 언어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이

들은 새로운 언어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이 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어를 사용하다가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모국어를 하려 할 때 아이들의 거부

로 장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갖는 이중언어에 대

한 태도는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언어적 

자극이 제한되게 된다. 어머니의 모국어에 관하여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문해

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언어에 대한 거부감은 자녀들의 거부 

현상은 단지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녀가 어머니의 

언어를 못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

다. 이것은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들과 

자신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언어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송채수, 2019)를 보면, 실제로 일반 가정

에 비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 문제로 외국 출신 어머니를 무시하

거나 부끄러워하는 등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언어적 장벽과 한계

가 이주여성인 어머니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재와 부정적 관계성으로 이어

지는 현상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국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계속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

야”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 할 줄 모르겠는거에요. “엄마 때문에 나 답답해.” 이

러면 나는 마음 아파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둘째인 아들은 베트남 말 싫어해

요. (연구참여자 10)

근데 둘째 아이가 저한테 태국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태국말 하지 말라고. ‘가르

쳐 주지 마.’, ‘하지 마’라고 해요. 제가 ‘왜?’ 하면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싫다

고 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요. 더 커서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때 좀 시작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둘째가 그런 이유는 자기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 같고, 귀찮아서도 

그런가 봐요. (연구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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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출생 후 최초의 소통 도구로서 언어가 형성되는 시기

라는 점에서 일상생활, 특히 가정에서 영유아기의 이중언어 교육은 중요하다

(원인숙, 2012; 이승숙, 곽승주. 2013). 그러므로 이중언어에 대한 영유아기

에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다.

작년에 우리 베트남에 가서 2개월 넘게 놀았어요. 애기 아직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베트남에 갔어요. 애기들이 베트남어를 애기들은 말은 많이 듣고 왔더니 한국에 와서 

베트남어도 좀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고.. 지금은 한국말만 가능해요. 베

트남어도 같이 잘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연구참여자 12)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서 저하고 있을 때도 한국말만 했어요. 일부러요. 제가 베트남

어 하면 아이가 한국말이 못 할까봐요. 한국말 모르면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거 같고.. 

그래서 그 땐 베트남어 한번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다문화센터 다니

는데 거기 선생님이 베트남어 해도 괜찮다고 해서 이제는 가르쳐요. 아이들이 베트남

어를 배우고 같이 하니까 제일 좋아요. 친정 엄마랑 통화할 때 아이들도 할머니한테 

베트남어로 인사해요(웃음). 애들이 베트남어 말하기 시작하고.. 베트남어 할 때 저

도 진짜 행복해요. (연구참여자 8)

한국 사회에서는 이중언어에 있어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영어와 같

은 주류 언어 사용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에는 호의적이지만, 

비주류 언어 사용 국가 출신의 모국어 사용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자신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결혼이주여성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자녀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3. 가치관의 차이로 남편과 대립

언어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중언어와 관련이 깊다. 이

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부모 중 외국어 구사자가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가정 환경에서 언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일 때 가능하다. 자녀의 양육에서 어머니와 함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아

버지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아내의 언어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이라면, 

가정에서 이중언어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고, 자녀에게도 어머니 언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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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태국어는 못해요. 태국어도 못하고 태국 음식도 싫어해. 그런데 “왜 나랑 결혼

했어?”라고 물어보면, “당신을 사랑한 거지, 당신 나라를 사랑한 건 아니잖아”라고 

해요. (연구참여자 5)

저희 남편은 제가 아이들한테 베트남어로 말하는 거 반대해요. 근데 전 아이들에게 

베트남어 조금씩 해요. 아이들이 베트남어랑 한국어 하면 좋아요. (연구참여자 9)

한국의 아버지들 또한 상당히 높은 교육열이 가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

은 남편의 교육에 대한 지도 방침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기도 한다. 조금씩 천

천히 진행하는 타입인 아내와 선행학습으로 미리 앞서나가고자 하는 남편 사

이에서 대립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 아빠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때문에. 수학은 기본은 조금씩 조

금씩 배워야 하는데. 지금 중2인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학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 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저도 조금씩 걱정하곤 해요. (연구참여자 6)

아기 때문에 남편과 싸우기도 했어요. 아기 키우는 방법 때문에. 우리 서로 달라서. 내 

문화랑 남편 문화랑 달라서. 나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놀아. 놀아. 계속 

놀아’ 이렇게. ‘나중에 넌 크면 못 놀아’. 그런데 남편은 수학 학원, 무슨 학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기가 안 가고 싶어 하고. (...) 남편은 교육에 욕심이 많아요. (연

구참여자 2)

교육관에 대한 온도차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들과도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율하고 합

의가 된 후,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서로 배려에요. 그리고 제 문화도 중요하잖아요. 저만 

와서 딱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남편이 옛날에 “왜 한국말 못해!” 하면서 엄청 욕

했어요. 자기는 영어 못하면서.. 국제결혼은 서로 이해해 줘야 해요. 왜냐면 나중에는 

아이들은 이 나라 엄마 나라도 가고 아빠 나라도 살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나

만 노력하니까.. 나만 역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편이 배울 수 있는 문화는 단지 영어 배워서 영어로 대화하기가 아니에요. (연구참

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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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정주민에 비해 이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적응에 참여

(Berry, 1997)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동화

(assimilation)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합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시작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아내에게 한국문화와 한국어

만을 강요하면서, 아내의 문화와 언어를 무시하거나 비하한다면, 여성의 자존

감은 물론,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4. 차별에 대한 두려움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게다가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민감하게 생각한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혹시나 못하면 차별도 당할까봐. 제가 공부 못했지만 애가 잘 하

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야 차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시켜요. 

그러면 신랑은 그거를 또 싫어해요. (연구참여자 7)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제일 걱정되죠. 다문화가정이라고.

(연구참여자 10)

지금까지 다문화 때문에 문제 있다는 이야기 딸한테 들어본 적 없어요. 얘는 외모로

는 한국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티 안 나니까. 저도 학교에서 상담 있을 

때 안 가거든요. 다문화가정 때문에 문제 있을까 봐. (연구참여자 6)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어머니로서 학교를 방문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결혼이주여성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활

동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 오히려 반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여

성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 하게 된다. 차별이 두려

워서 학교 상담이나 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양육효능감 저

하로 이어진다.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점점 교육을 거부하고나 방임을 할 가

능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더 이상 ‘그림자’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의 양

육자로서 주도성을 가지고 자녀 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조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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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인 아이들 많아서 

외국인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경찰서 통해서 같이 활동했어요. 학교에서 경찰이랑 

연계해서. 저는 학교에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연구참여

자 2)

가끔씩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 수업 같은 거 있어요. 엄마들이 앞에서 수업하는 거예

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아이들도 엄마 필요하잖아요. 엄마 

사랑받고 싶고. 아무래도 엄마 없으면 아이들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너는 불

편할 수도 있어. 너는 외국인이잖아”라고.. 우리 아들 반에서 나만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한 것도 많고. 남편도 갈 필요

가 없다고 하니까. (연구참여자 2)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이주민 정체성을 드러낼수록 자녀의 정체성에 혼

란을 주거나 ‘혼혈’임을 드러내어 낙인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

서 한국인 어머니처럼 동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만, 가족이 자녀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경쟁적인 교육 체계에 뛰어들어야 하는 한국에서 이들

의 어머니로서의 위상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황정미 2012). 하나의 가

족, 하나의 국민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다양한 문화와 다중적 소속의 배경을 

지니는 결혼이주여성의 위치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수

용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나타낸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한국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

다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8)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같은 위치에서 평등하게 교

육을 받길 원한다. ‘다문화’라는 범주에서 자녀들을 위한 돌봄이 필요할 수 있

지만, 이것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5. 공감대를 가진 커뮤니티의 결핍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아이를 교육하면서 학부모 모임과 같은 커뮤니티를 형

성하길 원하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도 하다. 한국 

여성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싶어도 같은 출신국가의 친구들만 사귀게 되는 현

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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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친구들은 아직 없어요.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가끔 얘기는 하긴 하는데... 새로

운 친구로 사귀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은 아마 언어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어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 친구는 없고..베트남 사람만 있어요. (연구참여자 12)

누군가의 강제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같은 출신국가의 여성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한국어 능력의 저하를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한

국인 여성들과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다.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들의 네트워크는 자녀의 학업성취는 

물로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정보의 교류의 장이 오히려 이주

여성들에게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만남이 되는 것의 주요한 원인은 언어이

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 같은 국가 출신과의 커뮤니티

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반면 한국어 실력의 부족함 때문에 한국 여성들과의 

커뮤니티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

태국 친구들은 아예 안 만났어요. 그 동네에는 어떤 한 언니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이

사 멀리 이사했기 때문에. 저 만약에 태국사람 만나면 태국말 해야 되잖아요? 한국말

도 안 늘고. 그것도 이유고, 저도 성격이 그렇고. 사람 많이 있으면 좀 불편해요. 같은 

고향 사람이어도. (연구참여자 4)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로가 좁다보니, 대부분

의 학교관련 일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결혼이주여성은 더욱 자녀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수동적인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갔잖아요. 초등학교 서류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 남편이 

해 주고. 남편한테 이거 뭐라고 한 건지 알려달라고 하고. (연구참여자 2)

그러나 자신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머니로서 

자녀의 교육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주류 집단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연

구참여자도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다가간 경우이다. 이

때 사용된 것이 “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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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엄마들이 문제로 하는 거는 교육이랑 아이가 어떻게 생활 잘 적응하는지. 친구

들이랑. 그럼 엄마 먼저 해야지. 엄마도 친구 만나야지. 저는 특히 제가 친구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 제가 영어 할 수 있다. 가끔 엄마들도 영어 학습 받는 것처럼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또 영어는 어떻게 잘 공부하는지 또 정보 알려드리고, 자기고 또 한

국에서 학원 어떤 게 좋은 건지 알려주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5)

공통의 관심사인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연구참여자는 한국 여성들과 이

를 매개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영어 이외에 자신

의 모국어를 가르치면서 주류 사회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소극적

이며, 영어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누구나 다른 나라 살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제가 멘토링 봉사 해봤거든요. 먼

저 다른 사람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공부해야지. 언어. 그 나라 언어 공부하

고, 언어를 알 수 있으면 길이 나와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중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확장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 봉사활동은 “정부와 시장과 분리된 제3영역(the third sector)에서 조

직되었고, 비영리적이며 자발적인 조직과 관련(Dover, 2010: 238)”된다. 이

러한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

이라는 인식으로 정부, 학교기관 등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확장하거나직접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Haski-Leventhal, 2009). 결혼이

주여성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함으로써 ‘시혜의 

대상’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

티로 인하여 정주민과 이주민의 경계가 없는 여성 사이의 연대(solidarity)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여성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이 바로 설 때 자녀 

교육에서도 자신의 교육관을 정립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6. 자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

육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목소

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적 정책이 변화한다면 더욱 전문적이며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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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너무 못 읽어서 지금 선생님 신청하긴 했는데 거기선 선생님 부족한가봐요. 순

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마도 내년도 못할걸? 사람이 너무 많이 신청했어

요. 대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많은 선생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토요일만 선

생님이 와서 우리 아이들 한국말 가르쳐주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11)

토요일에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한글도 배우고 애

들도. 저희 외국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방문해서 돌봐주는 서비스 좀 더 해줬으면 좋

겠어요. 지금은 없어요. 저희 그 심정 말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집에 와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잠깐 돌봐주기도 하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진짜 필요해요. (연구참여자 9)

사실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으로 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베트남어 교실 같은 게 없어서 아쉬워요 (연구참여자 1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 중에는 언어 능력이 부진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들이 부족

하여 학생들이 대기를 많이 한다. 또한 자녀가 어린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방문 교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교사사의 지도를 통해 자신의 교

육 방침을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서 여성들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원하기도 하였다. 언어교육은 어

머니인 여성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다문화 아이들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자기 엄마나라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있

어요. 다른 언어. 몽골, 태국, 베트남 이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어요. 유로 프로그램이

에요. 동화책을 엄마나라, 열두개 나라 언어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매년 있어요. 다

문화센터에. 모국어로 동화책 읽어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딸이 듣고 있고

요. 다른 아이들도 듣고. 다문화 엄마들이 입소문 주고. 추천도 하시고. 웹사이트 있

고, 웹사이트 들어가면 뭐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애는 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

고, 한국어도 하고 지금 그래요. (연구참여자 5)

교육부에서는 2006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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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09년 ‘이중언어강사 양성 배치 사업’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을 확대해나

가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 이중언어 

수준은 10%도 안 된다.(원진숙, 2014).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언어에 대

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동화책 모국어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효과

를 보여준다. 이러한 언어적 환경이 조성되고, 가정과 학교에서 한국어 외에 

어머니 출신 국가의 언어를 접할 수 있게 교육적인 지원을 뒷받침된다면,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증가할 것이다.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를 위한 언어 정책은 기존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점차 어머니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자녀의 학교 교육을 위해 한국

어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체계

적인 언어발달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지원이 한시적이거나 대상 연령에 있어

서도 제한이 있어 언어발달에 따른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었다(이승숙, 2015). 이에 정부에서는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지원

을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중언어 관련 정책

은 크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중언어교육 환경 조성 사업’3)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2018)의 이중언어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이중언어학습

을 장려하기 위한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편하고, 글로벌브릿지 사업

을 통해 우수한 다문화 학생 발굴하여 교육하며, 방과후 학교 또는 창의적 체

험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재를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중언어교육에 대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2)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9년부터 결혼이주여성 중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중언어교사를 양성하고 초･중등학교에 배

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고, 이

중언어 교수제도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

교육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있다(호티롱안, 2018).

3)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

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7).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20명의 이중언어 코치

가 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사업영역으로는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

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가족코칭 등 이중언어 코치 1인당 20개 가정을 10시간씩 

운영하고 있다(장흔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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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문화 사회와 정책에 대한 요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이후, 다문화정책, 이주민지원 관련 연

구와 활동들은 급속히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대부분 이주민의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서는 어느 한쪽의 적응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주민뿐만 아니라 정주민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주여

성과 그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상호적 이해와 소통을 

위해 의미가 있다. 즉, 상호문화적인 관계 속에서 타자가 나와 같은 주체임을 

존중할 수 있는 성찰이 담긴 교육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상호문화교육

(intercultural education)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호문

화교육은 인간이 경험하는 생활세계에서 교육학적 원리들이 설정된다. 생활과

의 밀접함, 자기 활동성, 자발성, 언어적･문화적 차이, 역동성을 포함한다. 그

러므로 상호문화교육의 참여자는 특정한 ‘꼬리표’가 붙은 집단이 아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다(최승은, 2015).

예전에 00으로 통역하러 갔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랑 교육받으러 같이 왔

더라구요. 너무 좋잖아요. (...) 엄마인 제가 집안에서 바로 서야 아이들과 좋은 관계

로 지낼 수 있죠. (연구참여자 3)

우리는 부모 교육도 많이 받고, 아이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시어머니하고 남편

과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배워야 해요. 함께 이해해야 해요. (연

구참여자 2)

이제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라

는 표현은 수사적 의미에 머물 뿐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책 패러

다임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이 용어가 의미와 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행어처럼 확산됨으로써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반성도 있다(황정미, 2010).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과 자녀들이 특정한 범

주로 구별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정 있는데 왜 다문화라고 이름 붙

이는지. 가족이 가족이지. 왜 그렇게 붙여야 되는지.. 맘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꾸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나..(연구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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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학교에서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속상하다고. 그런데 제가 봐도, 정부에서도 

맨날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무슨 지원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우리가 예

산 이만큼 마련했는데, 근데,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왜 맨날 다문화 도와줘야 

해?’ 그리고 그렇게 맨날 다문화 도와주니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문화니까 

도움 받아야 된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다문화인데 무슨 혜택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좋은 방식 아니잖아요. 왜 다문화라고 장학금 줘야 해? 왜 다문

화라고 지원금 줘야 해?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 가족 뭐가 문제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도와주는 거 아니고, 그냥 한 국민으로서 도와주는 건

데. 그런데 맨날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좀 그래요. 다문화라는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라고 호명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

다. 개별성이 사라진 하나의 집단으로써 다문화라는 용어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정책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이주 어머니’로서 

출산하는 ‘몸’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들의 유

동적 정체성과 초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부계 가족 

안에만 소속된 여성이 아니라, 모국의 가족과 한국의 가족을 연결하는 위치에

도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공적 담론이 단지 한국 

‘가족의 재생산’으로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문화를 가로지르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경을 넘는 초국적인 가족 

관계 사이에서 협상과 선택을 한다.

한국 비자 받을 때 한국어 능력 보는 거는 법무부 정책이고. 그런데 법무부는 법무부 

따로 운영하고, 여가부는 여가부 따로 운영하고. 어떨 때 보면 경쟁 좀 하기도 하고, 

서로 그 돕고 합치지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운영하니까 더 문제인

거 같고. 사실 양쪽 어떻게든 이 사람들 잘 살게 하려면 일단 한국어 시켜야 하고. 사

실 식구들끼리 의사소통 가장 중요하잖아요. (연구참여자 6)

제가 바쁘고 그래서 아이 가르쳐줄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많이 그런 교육을 대신해

주니깐 좋아요.. 또 안전하니 좋죠. 이 안에 있으면. 아이 아팠을 때도 여기 있는 다 직

원한테 고마워요. 남편 대신이에요, 여기. 의지가 되는 거예요. 지원받고. 큰 뭔가를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연구참여자 1)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상담이 꼭 필요해요. 결혼이민자분들이 센터에 연락했을 때, 사

실 우리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이야기 들어줄 사람 필요하거든요. 왜

냐하면 이분들이 고향의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 안 해요. 부모님 걱정하니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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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도움이 안 되고 걱정만 시키고. 그리고 여기 말 통하는 사람 별로 없고. 누구라도 

자기 이야기 들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상담은 꼭 필요하

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6)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복지와 상담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이다. 특히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은 상담을 통해 하

나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

주여성의 현황에 적합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 진

정한 공존은 소수 혹은 비주류 문화를 이해하고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

리고 책임의식과 윤리적 실천에서 출발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험을 정리하면, 각 주제별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여 7개의 주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 경험 주제와 구성의미

주제 구성의미

1.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 자녀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음
∙ 아이들은 교육을 좋은 교육을 받아야함
∙ 공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음
∙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시킴
∙ 공부에 대한 과도한 경쟁으로 마음이 아픔

2.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의 갈등

∙ 베트남어 많이 하면 아들이 한국어를 못 할 것 같아 
아이에게 사용하지 않음

∙ 태국어 가르쳐주면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
하여 가르치지 않음

∙ 아들이 베트남어를 싫어함
∙ 태국어를 사용하면 아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게 함 
∙ 아이들이 베트남어도 한국어와 같이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음
∙ 아이들과 베트남어 행복함

3. 가치관의 차이로 남편과 대립

∙ 남편이 태국어도 못하고 태국 음식도 싫어함 
∙ 남편은 아이들한테 베트남어로 말하는 거 반대
∙ 수학 학원 문제로 남편과 갈등
∙ 아기 키우는 방법 때문에 남편과 다툼
∙ 부부 간의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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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위와 같은 심층 인터뷰 결과와 주제 분류에 의해 결혼이주여성들

의 자녀교육에 관한 경험을 통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보편적 어머니들과 같이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흔히 타자라고 상정하는 소수자들도 동일한 정서를 가진다. 

보편성과 특수성, 일반성과 개별성이라는 양면적 특성이 타자에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한국 사

회에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민감한 상호문화적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보편주의로 모든 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상대주의로 모든 것을 용납할 수도 없다. 헌팅턴(Huntington, S. 

2016: 533)은 인간사회는 인간적이므로 보편적이고, 사회적이므로 특수하다

고 하면서, 현실의 딜레마에서 필요한 절충안으로 “문화적 공존을 누리기 위

해서는 언뜻 보면 보편적인 듯한 한 문명의 특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대부분

의 문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하였다. 사회의 지원은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도 인간의 존엄

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제 구성의미

4. 차별에 대한 두려움

∙ 외국인이라서 차별 당할까봐 두려움
∙ 다문화가정이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걱정
∙ 학교에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리는 게 부담
∙ 학교 모임은 불편한 것도 많고. 남편도 갈 필요가 없다고 

함
∙ 다른 한국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

기를 원함

5. 공감대를 가진 커뮤니티의 결핍

∙ 언어 때문에 한국인 친구들은 아직 없음.
∙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태국 친구들을 만나지 않음
∙ 학교 서류는 이해할 수 없어서 모두 남편 몫
∙ 엄마도 친구를 만나서 교류가 필요함
∙ 멘토링 봉사 활동

6. 자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

∙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전문가의 부족
∙ 한글과 돌봄을 위한 방문 서비스 필요
∙ 베트남어 교실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필요
∙ 다문화교육 관련 웹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7. 다문화 사회와 정책에 대한 요구

∙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받는 교육 필요
∙ 부부가 함께 받는 부모 교육 필요
∙ ‘다문화’ 가정이라고 호명되는 것에 대한 거부
∙ 다문화사회에서의 역차별 우려
∙ 법무부와 여가부의 체계적인 정책 
∙ 복지를 통한 안전한 삶의 보장
∙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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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언어 교육에서 

갈등을 한다.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 자녀의 한국어 습득이 지체될 것으로 

우려하여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써 배우

고 있는 과정에 있는 어머니가 부족한 한국어만 아이에게 사용하게 되면, 언어

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소통에서도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언어에 대한 존중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녀도 해당 언어에 대하여 폐쇄

적이고 부정적이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중언어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이해와 교육의 확

대, 그리고 지원이 요구되며,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도 전문적이고 체

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라는 불리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다문화라는 호명으로 인하여 더욱 자신들이 분리되고 차별화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다문화 가족’이라는 수

사적 표현 대신 ‘이주민 가족’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대두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범주화가 아니라, 타자를 우리 사

회의 동등한 구성으로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이다.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에 대

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논의 없이 ‘다문화’를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

한 결과, 다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을 ‘다문화’

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주민과 이주민 사

이에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집단과 집단의 만남이 

아닌, 개인과 개인인 타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레비

나스(Levinas, E. 1996)에 의하면, 타자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결혼이주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정책의 방향이 변한다면 타

자에 대한 윤리성이 실천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에서 구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도 한다. 소수자들이 갖는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결혼이

주여성은 ‘모순적 타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순적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필연적으로 타

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사회는 다양한 차원의 이질성

들이 상호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인 접촉지대(contact zone)’(Pratt, 1991)라

는 의미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장이 된다. 이 접촉지대는 배제와 포섭, 충

돌과 소통, 갈등과 공존의 역동성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렇듯 이주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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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착지로써 자신의 공간을 ‘재영토화(reterritorialisation)’(들뢰즈, 

질･가타리, 펠릭스, 2001)하여 이주가 제공하는 삶 속에서 새로운 위치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떠

한 위치에서 사회와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이해하는 것은 타자를 수용하고 환

대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디아스포라적 공간, 초국적 가족관계, 상호문화적 삶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

경청은 수동적 행동이 아니다. 특별한 능동성이 경청의 특성이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타자를 환영해야 하고, 타자의 다름을 긍정해야 한다(한병철, 

2017). 이러한 타자에 대한 윤리성은 집단으로서의 인류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별적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렌트(Arendt, H. 1996)가 말했듯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인류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인간이며, 우리의 윤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삶 속에서 ‘젠더’라는 요소는 여성들에게 억압과 소외를 가

져다주는 불평등한 구조이자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실천을 가능하게도 하는 긍정적 기능도 수행한다(김경민, 2018). 따라

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 경험은 젠더 연구, 이주 연구, 그리고 가족 연구 

등의 교차적 위치에 있다. 이를 토대로 이주여성들의 삶을 재해석하고, 언어화

하여 이론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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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Experience for Children as a 

Migrant Mother: focused o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Southeast Asia

Seungeun Choi*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s education with the greatest inte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experiences in marriage 

immigrant women through their stories and to explore coexistence in 

multicultural society. In particular, it conducts qualitative research 

focusing on Southeast Asian marriage immigrant women, especially those 

from Vietnam who have a high percentage of naturalized persons, to 

understand their personal lives in depth and to understand the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social minorities and weak peopl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transition of social awareness.

For the study, twelve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Cambod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spiration for children’s education, 2) conflicts between 

mother tongue and Korean, 3) opposition with husbands due to differences 

in values, 4) fear of discrimination, 5) lack of community, 6) needs for 

professional education for children, 7) social policy for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Korean society tha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members and their education are essential. However, 

as a result of using multiculturalism as a policy tool without the historical,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ebate on multiculturalism throughout 

society, there has been a distorted perspective on multiculturalism. It is 

necessary to have a critical view of marriage migrant women as migrant 

mothers as a sort of demographic alternative for resolving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If the social awareness and 

attitude are changed by listening to the story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ethics of others will be practiced.

 * Research Professor,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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